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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9일                                            대통령 발언록

6월 항쟁 관련인사 초청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17년 정도 지난일입

니다만, 6월 항쟁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

만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6월 항쟁의 감동을 되살리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기오신 한분 한분을 보니 TV에서 저와 정부를 따갑게 질

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TV를 보면 저분들도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하

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못 끼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닥쳐보니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다시 

저를 대통령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까닥하면 밀려날 뻔 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는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하려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느 한분이 열린 우

리당은 6월 항쟁의 주체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7-8월 주도 세력은 민중연

대, 민노당 자리로 들어와 꼭 지난 87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얘기하며 

기뻐했습니다. 4.19, 10.26 부마항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니 결실을 

맺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을 거쳐 바로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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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가슴을 열고 얼싸안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줄 

알았는데, 엎치락뒤치락하며 6월 항쟁도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과거사

건으로 지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고 

보니 정말 새삼 새롭게 희망을 가집니다. ‘6월 항쟁 정신이 살아 화끈하

게는 아니지만 면면히 우리사회를 바꾸어 가는구나. 그때 목숨을 바친 분

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말하려면 제가 잘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 정신

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해석하기 따라 민중의 뜻을 버리지 않았는지, 배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하

려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셨으니 한 말씀 주시기라 기대합니다. 그 중에는 좀 껄끄러운 소리

가 있겠지만 그 말씀을 지탄 없이 해주시고 나도 백분 받아드리겠지만 굳

이 변명할 것이 있으면 짧게 변명하겠습니다. 6월 항쟁의 희생을 거친 사

람들을 위한 정신으로 큰 광장에 가서 화끈하게 해도 좋겠지만 많은 사람

들이 대통령은 중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서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동시대를 사는 국민들 생각이 그래서 오늘 조출한 

자리를 마련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